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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1.(월) 08:00 배포 2023. 9. 11.(월) 08:00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채널 개설에 이어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 제작·확산
 - 매주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주요 정책 소개 영상에 화면해설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실천하고 정보에 소외된 시각장애인의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유용한 정책들을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한다.

  화면해설 영상은 시각장애인에게 영상 속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전달

하기 위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과 배경, 상황 변화 등의 요소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이다.

  박보균 장관은 “장애인의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같이 

좋아진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장애인 프렌들리라는 강력한 정책 기조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의 공정하고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정책을 소개하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 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상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9월에는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와 함께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품속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비롯해 

청와대의 다채로운 모습을 화면해설 영상으로 제작, 문체부 누리소통망과 

한시련 보유 시각장애인 전용 누리집 등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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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첫 번째 화면해설 영상 공개

  이번에 첫 번째로 공개하는 화면해설 영상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소리로 보여드립니다’이다. 비장애인은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위험을 화면해설 

영상 방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후 문체부는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에 화면해설을 

더해 일주일에 2편씩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에서 대상 영상을 결정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화면해설 영상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비장애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소리로 보여드립니다’ 화면해설 영상 주요 장면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책임자 과장 정재용 (044-203-3251)

디지털소통제작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형 (044-203-3250)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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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소리로 보여드립니다’화면해설 영상 주요 장면


